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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조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이 소속사인 SM

엔터테인먼트(이하 SM)와 갈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동방신기의 예정된 스케줄에는

당분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.

SM 측 관계자는 1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"동방신기 멤버들은 오는 16일 서울 잠실 올림픽

주경기장에서 열릴 'SM타운 라이브 09 콘서트'에 출연할 것"이라며 "여기에는 영웅재중 믹키

유천 시아준수 등 3명도 포함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3명은 윤노윤호 최강창민과 함께 1일 오후 일본에서 열릴 음악 축

제 '에이-네이션(A-Nation)에도 예정대로 나선다.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의 소송을 진행

한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오전 스타뉴스에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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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측은 "현재 3명의 멤버들은 (법적 문제와 별개로)팬들에게 공표된 약속은 원칙적으로 모

두 진행하겠다는 입장"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3명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M엔터테인먼트를

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. 하지만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소송

에 동참하지 않았으며, 향후에도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동방신기는 2

004년 데뷔 이후 그룹 존속과 관련,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.[관련기사]☞

이수만, 급거 귀국..동방신기 해체위기 봉합되나☞ '해체위기' 동방신기 변호인 "3일 공식입장

표명"☞ '해체위기' 동방신기 3인, '증거보전신청서' 제출☞ 동방신기, 日무대 예정대로 선

다.."팬과 약속 지킬것"

모바일로 보는 스타뉴스 "372 누르고 NATE/magicⓝ/ez-i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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